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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work-life balance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female farmer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balanc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1 to 30, 2021, and 267 married women under the age of 65 were surveyed.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job stress factors of married female farmers were analyzed and determined to be agricultural work environment, economic compensation, and job demand factor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duration of time spent as agricultural workers, and job stress depending on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married female farmers,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bserved in social support. Thir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job stress on the work-life balance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female farm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neighborhood support and the lower the agricultural work environment stress, job demand stress, and economic compensation stress, the higher the work-life balance for managers. For unpaid family workers and wage workers, the lower the job demand and agricultural work environment stress, the higher the 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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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work-life balance)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주요 이슈인 삶의 질과 괜찮은 일자리를 대변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Cho et al. 2022).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여긴다는 응답이 44.2%로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 42.1%보다 처음으로 높게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19). 2021년에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응답과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이 2년 전보다 각각 4.0%p, 4.6%p 증가하였으며,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8.6%p 감소하였다.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며(Statistics Korea 2022a),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18.4%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3).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 확보 측면에서 일ㆍ생활 균형 정책이 주요 정책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성 인력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여성의 취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0년 48.8%에서 2022년 5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 참여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00a, 2022b).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고, 2008년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성과 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 시책의 확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등 국가적 지원이 정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Park et al. 2016). 그러나 가족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으로 기혼 취업 여성들은 여전히 일과 생활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일ㆍ생활 균형 정책들이 주로 기업 중심의 가족친화 근무제도나 고용보험에 근거한 휴가와 휴직 제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임금근로자들은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Chin 2015). 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일ㆍ생활 균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직종 및 산업, 고용 형태, 기업 규모, 고용상 지위, 계약 형식 등을 불문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현행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업 경영체 경영주 및 농산업분야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들에게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Lee & Lee 2019). 즉, 일ㆍ생활 균형 정책들이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확대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가족정책은 매우 미비하여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의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Chin 2015).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0년 48.3%에서 2020년 50.7%로 증가하였으며(Statistics Korea 2020a), 농업법인에 종사하는 여성도 2018년 61,994명에서 2020년 67,062명으로 증가하였다(MAFRA & EPIS 2020; MAFRA & EPIS 2022).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2015년 24.9%에서 2020년 45.7%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경영주 외 농업인 중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은 2016년 11,902명에서 2020년 41,315명으로 약 3.5배 증가하였다(NAQS 2021). 그러나, 여성농업인은 자신의 종사상 지위를 59.3%가 무급가족종사자, 38.4%가 경영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FRA 2019). 즉, 여성농업인은 농업 경영체 경영주,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일반 여성에 비해 영농과 가사를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와 과중한 노동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도시지역 여성근로자의 경우 노동에 따른 급여가 측정되고 그에 따른 지위가 주어지는 반면, 농업 소득은 연중 일정하지 않고 경영과 가계가 비분리되어 순소득의 측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기적 급여로 지급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노동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다(Kim & Kim 2020).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일ㆍ생활 균형 정책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미래 농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농업ㆍ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여성농업인의 일ㆍ생활 균형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차이를 살펴보고 일ㆍ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가족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일ㆍ생활 균형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종사상 지위는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 상태를 말하며,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구분된다. 임금근로자는 일의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등을 받는 사람, 자영업자는 혼자 또는 파트너와 사업하는 사람이며,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무급으로 정규근로시간의 1/3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비임금근로자는 법인화되지 않은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정의하며, 자신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의 이윤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 구분된다(Statistics Korea 2020b).

        농업인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농가 경영주, 고용원이 없는 농가 경영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가족경영 내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는 경영주, 공동경영주, 유급과 무급의 가족종사자, 피고용 노동자의 지위를 가진다. 많은 EU 국가들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가족경영 내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경영주, 공동경영주, 무급과 유급 가족종사자, 농업노동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각종 세금 납부와 사회보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영주를 포함하여 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를 정의하는 법률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시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는 공동경영주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경영주는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사회적 지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Park & Jung 2022).

        한편, 성별 농가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00년 79.2%에서 2022년 86.3%, 여성은 2000년 67.8%에서 2022년 70.8%로 증가하였으며(Statistics Korea 2020b, 2022c), 여성농업인의 시장노동 참여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의 개념이 생산을 기반으로 한 1차산업에서 가공 등 2차산업과 문화ㆍ관광ㆍ체험의 3차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여성농업인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핵심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산물 가공 및 판매자, 농외소득 경제활동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별역할분업의식이 낮고 가부장적 문화의 특성이 크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은 농가주부이자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도시에 비해 부족한 교통 및 사교육 인프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녀양육기 여성농업인들은 자녀 방과 후 지도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가지게 된다(Han et al. 2023). 즉, 농업인을 위한 일ㆍ생활 균형 정책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여성농업인의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수한 여성농업인의 인력 확보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일ㆍ생활 균형 영향 요인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연구는 지난 30년 동안 가정학, 인적자원관리, 조직심리학의 영역에서 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일ㆍ생활 균형의 영향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Park & Park 2013). 현행 일ㆍ생활 균형 연구는 주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림어업종사자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최근 농업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농업분야의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해 농업인의 일ㆍ생활 균형과 사회적지지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Choi et al.(2022)의 연구가 유일하다.

        일ㆍ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크게 사회적지지와 스트레스, 근무 환경,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들 수 있다. 먼저, 사회적지지는 동료 및 상사지지와 가족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의 지지가 높을수록 일ㆍ생활 균형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appierre & Allen 2006; Park et al. 2016). 특히, Song et al.(2010)은 동료 및 상사지지와 가족지지가 모두 높을수록 직장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의 역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직장 내 상사나 동료의 정서적지지는 일ㆍ생활 균형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뚜렷하고, 여성들은 결혼 이후 일ㆍ생활 균형 갈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Won & Park 2009). 사회적지지와 일과 생활 간의 균형을 연구한 Shahid et al.(2016)은 동료지지가 일과 생활 간의 균형을 예측해 주는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하였으나, Shin(2015)과 Kim & Lee(2015)는 상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일ㆍ생활 균형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Guest(2002)는 일ㆍ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가족지지를 언급하였으며, Kang & Choi(2001)는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지지가 일ㆍ생활 균형 갈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고, Kim & Kwon(2009)도 가정 내 돌봄이나 가사 부담 등을 지원하는 가족지지가 일ㆍ생활 균형의 주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기혼 취업 여성의 경우 가족지지가 낮은 집단일수록 일ㆍ생활 균형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Jeong 2005),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가족지지가 일ㆍ생활 균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oon 2013).

        둘째, 직무스트레스는 일ㆍ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Kang & Choi 2001),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일ㆍ생활 균형 갈등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Park 2004; Byron 2005). 또한,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기혼 직장여성의 일ㆍ생활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갈등은 감소하였으며(Lee & Lee 2015),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역할 과부하가 직장과 가정 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haus et al. 1989). 반면, 일ㆍ생활 균형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일ㆍ생활 균형 갈등이 증가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 Tak 2010; Kim et al. 2014), 농업인의 경우 일ㆍ생활 균형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22).

        셋째, 근무환경과 관련된 특성으로서 근로시간이 일ㆍ생활 균형에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Kim(2019)은 근로시간의 단축이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져 신체 및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고, 많은 연구자들은 근로시간이 길수록 일ㆍ생활 균형 갈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Han & Chang 2009; Kim 2013a; Kim & Lee 2015; Shin 2015). 한편, 주 5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직장에 근무할 때 많은 일ㆍ생활 균형 갈등을 경험하였고(Kim 2013a), 52시간 상한제는 여성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22). 종사상 지위에 있어 직책이 높아질수록 과중한 업무와 높은 부담감, 역할 간 갈등으로 인해 일ㆍ생활 균형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Shin 2015; Park et al. 2016),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일ㆍ생활 균형 갈등을 높게 지각하였고(Kwon et al. 2019), 교육서비스업, 보건ㆍ사회복지사업과 같은 기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일ㆍ생활 균형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Jang 2009).

        넷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ㆍ생활 불균형이 모두 높았으며(Song et al. 2010; Kim & Lee 2015), 40세 미만인 집단의 일ㆍ생활 불균형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Jeong 2005). 도시 규모에 있어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일ㆍ생활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Shin 201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로 기혼 여성 임금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진 것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수준이나 영향 요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Chin 2015). 특히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시간과 지역, 종사자 지위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수준이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경영주(공동경영주 포함), 가족종사자(무급과 유급), 피고용 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일과 생활의 관점에서 경영주와 비경영주인 가족종사자, 피고용 노동자의 인식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과 생활의 관점에서 종사상 지위를 경영주와 비경영주로 구분하고, 기혼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일ㆍ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인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이들 변인이 일ㆍ생활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혼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일ㆍ생활 균형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혼 여성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는 일ㆍ생활 균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농업 경영체를 운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만 65세 미만 기혼 여성농업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종 267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이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ㆍ생활 균형은 Kim & Park(2008)의 척도를 활용, 수정ㆍ보완하였다.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일 때문에 가족의 중요한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나의 가정생활이 만족스럽다’, ‘나는 여가나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다’, ‘나는 여가활동이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다’, ‘나는 일과 여가생활을 서로 조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나는 자기개발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다’, ‘일 때문에 자기개발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다’, ‘나는 자기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의 총 9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석 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0.832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ㆍ생활 균형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hang et al.(2004)의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와 Chang et al.(2011)이 개발한 농업인 업무스트레스 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총 9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α는 0.801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는 농업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과 이웃을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며, You & Kwon(1997)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나를 존중해준다’, ‘나를 걱정해준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충고를 준다’, ‘내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야할 때 도와준다’, ‘중요한 고민이나 감정 등을 털어놓고 싶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의 6문항에 대해 가족과 이웃지지를 각각 측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가족지지의 Cronbach’s α는 0.831, 이웃지지의 Cronbach’s α는 0.864로 적정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은 사회ㆍ인구학적 변수와 농업적 변수로 구분하였으며, 사회ㆍ인구학적 변수는 연령, 자녀동거 유무, 근로시간, 농업적 변수는 근로시간과 농업종사기간, 종사상 지위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로 측정하였고, 자녀동거 유무는 현재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농업종사기간은 농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연 단위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종사상 지위는 경영주와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Win 21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도, 평균을 산출하였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의 구성개념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잠재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직교회전 방식 중 베리맥스 회전 방법을 적용하였다. 추출된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기혼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체 경영주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 간 평균 비교하는 t검정과 두 집단 간 분산의 차이를 검정하는 F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기혼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체 경영주 유무에 따라 직무스트레스가 일ㆍ생활 균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 자녀동거유무, 농업종사기간, 하루 평균 근로시간과 같은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지지, 직무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50대의 비율이 42.3%로 가장 높고, 60∼65세 미만 31.5%, 40대 18.0% 순이었다. 거주지역의 비율은 전라도가 33.7%로 가장 높고, 경상도 24.7%, 충청도 21.8% 순으로 세 개 도가 약 80%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졸이 57.3%, 대졸 37.1%, 대학원 이상 3.4%로 조사대상자의 약 98%가 고졸 이상이었다. 자녀 동거 유무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이 58.8%이며,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41.2%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7

          
          

        

        
          
            
              	Division
              	Classification
              	N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Under 40 years
            	22
            	8.2
          

          
            	40 ~ Under 50 years
            	48
            	18.0
          

          
            	50 ~ Under 60 years
            	113
            	42.3
          

          
            	60 ~ Under 65 years
            	84
            	31.5
          

          
            	Region
            	Gyeonggi-do
            	19
            	7.1
          

          
            	Gangwon-do
            	24
            	9.0
          

          
            	Chungcheong-do
            	58
            	21.8
          

          
            	Jeolla-do
            	90
            	33.7
          

          
            	Gyeongsang-do
            	66
            	24.7
          

          
            	Jeju-do
            	10
            	3.7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6
            	2.2
          

          
            	high school graduate
            	153
            	57.3
          

          
            	University graduate
            	99
            	37.1
          

          
            	Graduate school
            	9
            	3.4
          

          
            	Child coresidence
            	Yes
            	157
            	58.8
          

          
            	No
            	110
            	41.2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Job position
            	Owner
            	162
            	60.7
          

          
            	Unpaid family worker & employee
            	105
            	39.3
          

          
            	Period of agricultural work
            	Less than 10yrs
            	69
            	25.8
          

          
            	10 ~ Less than 20yrs
            	92
            	34.5
          

          
            	20 ~ Less than 30yrs
            	85
            	31.9
          

          
            	30yrs or more
            	21
            	7.9
          

          
            	Agricultural business type
            	Cultivation
            	26
            	9.7
          

          
            	Livestock industry
            	3
            	1.1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198
            	74.2
          

          
            	Service industry
            	40
            	15.0
          

          
            	Working hours per day
            	8 hours or less
            	203
            	76.0
          

          
            	Over 8 hours
            	64
            	24.0
          

        

        

        다음으로 농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농업 경영체 경영주가 60.7%이고, 근로자 또는 가족종사가가 39.3%로 경영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 종사기간은 10년 이상∼20년 미만의 비율이 34.5%로 가장 높고, 20년 이상∼30년 미만 31.9%, 10년 미만 25.8%, 30년 이상 7.9% 순이었으며, 10년 이상∼30년 미만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66.4%를 차지하였다. 농업 경영체 사업 형태는 제조 가공업 비율이 74.2%로 가장 높고, 직매장, 농가식당, 체험관광 등 서비스업 15.0%, 재배업 9.7%, 축산업 1.1%이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이하 비율이 76.0%로 가장 높았으나, 8시간을 초과하는 비율도 2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직무스트레스 요인분석
        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분석은 직각회전방식의 하나인 베리맥스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총 9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이 적절한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Kaiser-Meyer-Olkin(이하, KMO)의 표본적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상관관계 행렬 상의 모든 상관관계 값들이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상관관계행렬이 일정한 형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χ2=679.904, p<0.001). 또한, KMO 통계량은 최소 0.5 이상이어야 설명력이 있다고 보고 보통 0.7 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0.796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기혼 여성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는 3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졌으며, 모든 요인의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들만 추출되었다. 또한 3개의 요인이 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를 65.825% 만큼 설명하고 있으며, 추출된 각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은 통상적으로 0.4 이하이면 낮다고 평가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값이 0.561로 모든 문항이 기혼 여성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job stress of married female farmers
            N=267

          
          

        

        
          
            
              	Factor
              	Item
              	commonality
              	factor
            

            
              	1
              	2
              	3
            

          
          
            	Atmosphere of workplace(3)
            	My job is dangerous and there's a possibility of getting hurt.
            	0.787
            	0.859
            	0.220
            	-0.038
          

          
            	It's hard to work because things are disorganized and the workspace is cramped.
            	0.726
            	0.832
            	0.165
            	0.078
          

          
            	I have to work in an uncomfortable position for a long time in my job.
            	0.665
            	0.757
            	0.274
            	0.131
          

          
            	Economic reward(3)
            	The agricultural income has decreased over the past few years.
            	0.685
            	0.168
            	0.810
            	-0.026
          

          
            	It's difficult to live on agricultural income.
            	0.595
            	0.137
            	0.753
            	0.098
          

          
            	I am struggling due to the burden of debt.
            	0.569
            	0.282
            	0.680
            	0.163
          

          
            	Task demand(3)
            	I have to do several things at once.
            	0.623
            	0.156
            	0.037
            	0.773
          

          
            	I always work under pressure of time because I have so much to do.
            	0.712
            	0.400
            	0.185
            	0.720
          

          
            	It's hard to take adequate breaks while working.
            	0.561
            	-0.271
            	0.044
            	0.697
          

          
            	Eigenvalues
            	
            	3.381
            	1.485
            	1.058
          

          
            	Dispersion ratio
            	
            	37.566
            	16.505
            	11.754
          

          
            	Cumulative variance ratio
            	
            	37.566
            	54.071
            	65.825
          

          
            	KMO
            	
            	
            	
            	0.796
          

          
            	Bartlett’s sphericity test
            	Approx x²
            	
            	
            	
            	679.904***
          

          
            	Degrees of freedom (df)
            	
            	
            	
            	36
          

        

        
          
            ***p<0.001
          

        

        

        3개의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요인 1은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정리 정돈이 안 되고 작업장소가 좁아서 일하기가 힘들다’, ‘내 일은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의 3개 변인을 포함하고 있다. 요인 1이 전체의 37.566%를 설명하고 있으며, 3개의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혼 여성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변인은 농작업을 수행하는 환경과 관련이 있어 ‘농작업 환경’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최근 몇 해 동안 농사 수입이 줄었다’, ‘농사 수입만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기가 어렵다’, ‘부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의 16.505%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농업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관련이 있어 ‘경제적 보상’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작업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의 3개 요인이며, 전체의 11.754%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농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사항으로 ‘직무요구’로 명명하였다.

        전체 기혼 여성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기혼 여성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 전체 9문항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0.763이었으며, 요인1 농작업 환경의 Cronbach’s α값은 0.826, 요인2 경제적 보상의 Cronbach’s α값은 0.677, 요인3 직무요구의 Cronbach’s α값은 0.596이었다.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0.6 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Noh 2019),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내적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기혼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관련 요인의 차이
        기혼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일ㆍ생활 균형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t검정과 두 집단 간 분산의 차이를 검정하는 F검정을 실시하였다(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job stress, social support, and work-life balance by employment status
          
          

        

        
          
            
              	Variable
              	
              	Business owner(N=162)
              	Unpaid family worker & employee(N=105)
              	t / χ2
            

            
              	Mean
              	SD
              	Mean
              	SD
            

          
          
            	General characteristics
            	Age
            	56.02
            	6.429
            	49.78
            	9.324
            	5.993***
          

          
            	Child coresidence
            	Yes
            	92(58.6%)
            	65(41.4%)
            	0.688***
          

          
            	No
            	70(63.6%)
            	40(36.4%)
          

          
            	Working hours
            	7.93
            	1.720
            	7.91
            	1.488
            	0.090***
          

          
            	Period of agricultural work
            	19.12
            	6.945
            	11.66
            	8.499
            	7.514***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24.56
            	3.081
            	24.42
            	3.715
            	0.313***
          

          
            	Neighbor support
            	21.79
            	3.741
            	22.08
            	3.870
            	-0.602***
          

          
            	Job stress
            	Workplace atmosphere stress
            	9.40
            	2.655
            	6.73
            	2.314
            	8.429***
          

          
            	Economic reward stress
            	11.24
            	2.231
            	9.24
            	2.356
            	7.008***
          

          
            	Task demand stress
            	10.17
            	1.791
            	9.23
            	2.505
            	3.326***
          

          
            	Work-life balance
            	22.54
            	5.602
            	27.24
            	6.530
            	-6.263***
          

        

        
          
            ***p<0.001
          

        

        

        먼저, 일반적 특성인 연령, 동거자녀 유무, 하루평균 근로시간, 농업종사기간을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에 따라 연령(t=5.993, p<0.001)과 농업종사기간(t=7.514, p<0.001)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 동거 유무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56.02세,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노동자는 49.78세로 경영주가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노동자보다 약 6.2세 많았으며, 농업종사기간도 경영주 19.12년,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노동자 11.66년으로 경영주가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노동자에 비해 7.4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는 가족과 이웃지지 모두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지지는 경영주가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노동자에 비해 약간 높고, 이웃지지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노동자가 경영주에 비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에 있어서 종사상 지위에 따라 농작업 환경(t=3.326, p<0.01), 경제적 보상(t=5.993, p<0.001), 직무요구(t=3.326, p<0.01)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농작업 환경 스트레스는 경영주 9.40점,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노동자 6.73점, 경제적 보상은 경영주 11.24점,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노동자 9.24점, 직무요구는 경영주 10.17점,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노동자 9.23점으로 직무스트레스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경영주가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노동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 여성농업인 모두 종사상 지위와 관계없이 직무스트레스에 있어서 경제적보상, 직무요구, 농작업 환경 순으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6.263, p<0.01), 경영주 22.54점,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노동자 27.24점으로 경영주가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노동자에 비해 일ㆍ생활 균형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기혼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영향 요인
        기혼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사회적지지와 직무스트레스가 일ㆍ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work-life balance by employment status
          
          

        

        
          
            
              	Variable
              	Business owner(N=162)
              	Unpaid family worker & employee(N=105)
            

            
              	B
              	
                β
              
              	VIF
              	B
              	
                β
              
              	VIF
            

          
          
            	constants
            	39.294
            	
            	
            	45.640
            	
            	
          

          
            	Age
            	-0.022
            	-0.025
            	1.575
            	0.029
            	0.041
            	1.607
          

          
            	Working hours
            	0.137
            	0.042
            	1.177
            	0.050
            	0.011
            	1.129
          

          
            	Period of agricultural work
            	-0.007
            	-0.009
            	1.627
            	-0.073
            	-0.095
            	1.384
          

          
            	Child coresidence (Yes/No)
            	0.236
            	0.021
            	1.193
            	-1.749
            	-0.131
            	1.296
          

          
            	Family support
            	0.106
            	0.058
            	1.451
            	0.099
            	0.057
            	1.594
          

          
            	Neighbor support
            	0.216
            	0.144*
            	1.482
            	-0.133
            	-0.079
            	1.565
          

          
            	Workplace atmosphere stress
            	-1.029
            	-0.487***
            	1.378
            	-1.026
            	-0.363***
            	1.227
          

          
            	Economic reward stress
            	-0.377
            	-0.150***
            	1.342
            	-0.121
            	-0.044
            	1.371
          

          
            	Task demand stress
            	-0.983
            	-0.314***
            	1.189
            	-1.058
            	-0.406***
            	1.147
          

          
            	R2adj
            	
            	
            	0.522
            	
            	
            	0.366
          

          
            	F
            	
            	
            	20.497***
            	
            	
            	7.657***
          

        

        
          
            *p<0.05, ***p<0.001
          

        

        

        먼저, 경영주의 일ㆍ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가 2에 가까운 1.884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177∼1.627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경영주의 일·생활 균형 영향 요인 파악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웃지지(p<0.05), 농작업 환경 스트레스(p<0.001), 경제적 보상 스트레스(p<0.05), 직무요구 스트레스(p<0.001)가 일ㆍ생활 균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지지(B=0.216)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3개 요인인 농작업 환경 스트레스(B=-1.029), 경제적 보상 스트레스(B=-0.377), 직무요구 스트레스(B=-0.983)가 낮을수록 일ㆍ생활 균형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일ㆍ생활 균형을 설명하는 설명력(adjR2)은 52.2%이며, 농작업 환경 스트레스(β=-0.487), 직무요구 스트레스(β=-0.314), 경제적 보상 스트레스(β=-0.150), 이웃지지(β=0.144) 순으로 일ㆍ생활 균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 인식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2.288로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었고,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147∼1.607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농작업 환경 스트레스(p<0.001)와 직무요구 스트레스(p<0.001)만이 일ㆍ생활 균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작업 환경 스트레스(B=-1.026)와 직무요구 스트레스(B=-1.058)가 낮을수록 일ㆍ생활 균형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adjR2)은 36.6%이며, 직무요구 스트레스(β=-0.406)가 농작업 환경 스트레스(β=-0.363)보다 일ㆍ생활 균형 인식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차이를 살펴보고 일ㆍ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일ㆍ생활 균형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개월간 농업 경영체를 운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만 65세 미만 기혼 여성농업인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여성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작업 환경, 경제적 보상, 직무요구의 3개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기혼 여성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는 전체 변량의 설명력이 65.825%이고, 각 요인별 전체 변량 설명력은 농작업 환경 37.566%, 경제적 보상 16.505%, 직무요구 11.754% 순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기혼 여성농업인의 직무스트레스 중에서 농작업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혼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일ㆍ생활 균형 차이를 살펴본 결과, 농가 경영주와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에 따라 연령과 농업종사기간, 직무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었으나, 자녀 동거 유무와 하루 평균 근로시간, 사회적지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연령과 농업종사기간은 농가 경영주가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하위 요인인 농작업 환경, 경제적 보상, 직무요구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주가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두 집단 모두 경제적 보상, 직무요구, 농작업 환경 순으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사상 지위에 있어 직책이 높아질수록 일ㆍ생활 균형 갈등을 높게 지각한다는 Kwon & Lee(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종사상 지위에 따른 기혼 여성농업인의 일ㆍ생활 균형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영주의 경우 이웃지지, 농작업 환경 스트레스, 경제적 보상 스트레스, 직무요구 스트레스가 일ㆍ생활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지지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의 3개 하위 요인인 농작업 환경 스트레스, 경제적 보상 스트레스, 직무요구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일ㆍ생활 균형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작업 환경 스트레스, 직무요구 스트레스, 경제적 보상 스트레스, 이웃지지 순으로 일ㆍ생활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농작업 환경 스트레스와 직무요구 스트레스가 일ㆍ생활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일ㆍ생활 균형이 높게 나타났고, 직무요구 스트레스가 농작업 환경 스트레스보다 일ㆍ생활 균형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일ㆍ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ang & Choi 2001; Park 2004; Byron 2005)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직무스트레스가 일ㆍ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적지지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경영주의 경우 이웃지지가 일ㆍ생활 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기혼 여성농업인 모두 가족지지가 일ㆍ생활 균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다수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근로시간도 일ㆍ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다수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었으며, 이는 농업과 가사 및 돌봄 노동의 공간ㆍ시간적 분리가 어렵고, 사적 공간 역시 농업노동 공간의 연장으로 일과 생활의 분리가 어려운 농업의 특성(Ahn 2020)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농업 경영체 경영주의 이웃지지를 향상시키고 직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모임의 장’, ‘배움의 장’, ‘나눔의 장’ 공간을 마련하여 고충상담, 보육, 문화, 교양, 건강, 교육과 같은 지역특성에 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Kim 2013b). 2023년 현재 4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경영 및 농촌 가정문제에 대한 여성농업인 종합상담사업, 농업 경영 활동에서의 상담, 여성농업인 대상 상담요원 확보를 위한 훈련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농업인센터의 상담사업은 주로 가족 관련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 경영주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무상담, 심리상담 등 경영주로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를 여성 농업 경영체 경영주의 ‘모임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동일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읍면단위에 설치된 여성농업인센터 활용을 통해 농업 경영체 여성 경영주는 이를 이웃지지로 인지함으로써 일ㆍ생활 균형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혼 여성농업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6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영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을 시행하였다. 이 법에 따라 농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가족, 그 외 농업종사자, 농업법인 소속 농업인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비의 50%를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0년 기준 874,581명의 농업인이 가입하였고, 그 중 여성농업인은 37.1%를 차지하고 있으나(NAAS 2022), 아직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이 많은 실정이다(Choi 2022). 따라서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에서 사실상 제외됨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Park & Choi 2021).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농촌형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중점 과제로 명시하고 2019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인 여성농업인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업 경영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업인 부부의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 시 공동경영주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형태의 노무종사자가 등장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에서 이미 주요 국가들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보장하고 있다(Park & Choi 2021).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으며 그들의 사회적 노동의 기여가 가족 내외부에서 인정받고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근거가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Park & Jung 2022). 여성농업인이 일ㆍ생활 균형 제도의 제도권 안으로 포함될 수 있는 맞춤형 사업과 제도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농업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농업 분야 일ㆍ생활 균형 제도의 정책 지원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경영주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되어 있는 비임금근로자를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영주 집단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집단으로 구분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을 위해 농업분야의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구분을 세분화한 후속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육아와 돌봄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가족생활주기가 매우 중요한 변수이나,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조사대상자 확대를 통한 실증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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